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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TPP로 무관세 쌀 수입 가능성... 중국 등

FTA국 개방압력 거세진다.
(‘13.12.4, 경향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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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쌀에 대한 관세는 철폐될 가능성이

높으며,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농축산물 추가

개방문제가 발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정부는 11.29(금)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‘관심

표명’을 결정하고, 현재 TPP 협상 참여국들과의 예비 양자

협의를 진행중임

□ 예비 양자협의는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

로서, 이는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

o 향후 양자협의 과정에서 TPP 참여국들이 제시하는 참여

조건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

되면, 다음 단계인 TPP '참여선언‘을 보류하고 양자협의

를 지속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

o 특히, 쌀 문제와 TPP 참여문제는 별도의 문제로서 쌀

문제에 대해서는 양허제외가 정부의 기본입장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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